
부산, 재활용산업 활성화한다!
집중육성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매립폐기물가스 발전도

부산시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밑그림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고부가가치 자원 중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재활용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

해 <재활용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월10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재활용산업 지원 등 활성화를 유도하고 집적화된 자원순환 특화단지를 조성하며 폐자원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는 것 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고형 폐기물산업 단지조성, 폐기물 에너지산업 육성, 폐수 재이

용산업 육성, 재활용 네트워크 기반구축 4개 분야 16개 전략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폐자원 수거부터 처리까지 폐자원 활용의 집적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고형 폐기물산업 단지조성 분야에는

재활용품 협동화 단지 조성 사업 등 4개 전략사업이 포함돼 있다.

폐기물 에너지산업 육성 분야는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바이오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창출하

기 위한 것으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건설사업, 생곡매립장 LFG(매립폐기물가스) 발전시설 운영

사업 등 7개 전략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폐수 재이용산업 육성 분야는 산업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폐수 처리

기업 단지화 추진사업, 피혁․도금단지 이전 단지화 추진사업 등 2개 사업으로 되어 있다.

재활용 네트워크 기반 구축 분야는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위한 사업으로 산업단지 주변의 폐자

원 흐름 분석 등 3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산시는 사업대상을 구체화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점차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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